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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우주 공간 position 에너지의 양자론적 거시 운동 해석

      -고전역학 및 양자장론 기반

 ‘자연 중력 이론’에서 공간은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아우르는 전역적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다. 여기서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는 기존 중력 에너지(-)와 대칭적 상

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동역학적 대칭성은 자연 속에 발견되는 일반원리다.

‘자연 중력 이론’은 지금까지 미해결된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차원을 연다. 이것은 

질량 에너지 기반의 고전역학을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에너지 밀도 기반의 양자장론으

로 본질을 설명할 수가 있다.

1. 이중 슬릿 실험이 말하는 존재의 본질과 현상

 존재의 근원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양자화된 파동을 본질로 갖는다. 물질의 본질은 양자화

된 파동 메커니즘이고 인간의 직관은 인식의 효율을 위해 입자로 고정해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양자역학에 이르러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이원적 인식구조를 과학적 원리로 

발견하게 되었다.

 이중 슬릿 실험의 ‘관찰자 효과’란 단순한 구조일 수 있다. 인간은 에너지의 본질인 파동 

메커니즘을 인식의 효율성을 위해 현상적 입자로 직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에너지 자

체가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발달한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것은 기존의 현상적 입자 중심의 고전역학의 거시이론을 본질인 파동에너지 중심의 양자

장론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도전적 과제이지만 양자역학과 

양자장론의 발전을 통해 개척할 필요가 있는 물리학의 새로운 목표가 된다.

2. 양자장론의 거시이론에의 도전

 양자장론의 거시이론은 구체적 물리 현상 해석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예컨대 물리학의 

주요 주제인 수성의 근일점 이동에 대한 해석과 은하의 회전운동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에 

앞서 논의한 ‘자연 중력 이론’과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이론

은 중력을 에너지 밀도의 운동으로 해석하며 공간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자연 중력 이론은 중력을 공간의 압축과 팽창에 따른 에너지 밀도 운동으로 본다. 또한 미시 

세계의 쿨롱 상호작용과 거시적 세계의 중력을 일체적 우주 공간의 에너지 밀도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주 공간에 질량 에너지의 투입은 에너지 밀도를 상승시키고, 에너지 밀도 상승은 그 자체

로 위치 에너지(+)가 되고, 동시에 반작용으로 중력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것이 중력의 

본질이자 기본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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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전 역학적 해석

1. 수성의 근일점 운동에 대한 해석

 수성의 근일점 운동은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가 우주 공간에서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수성의 근일점 운동은 태양과 수성 상호작용의 결과

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태양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가 수성에 대해 ‘척력’을 작용한 것으

로 볼 수가 있다. 이것은 UH 방정식의 알파 항으로 표현되고 계산될 수가 있다. 

  







 에서, 앞의 두 항 





은 전통

적 고전역학의 운동에너지와 중력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방향성이 뚜렷한 벡터 에너지

를 가진다. 뒤의 두 항  


은 새롭게 발견된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와 해당 

공간의 에너지 밀도를 표현한다.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스칼라 에너지이다. 이것은 보통 물질에 기

반하여 전체 우주 공간을 향해 전역성을 가지는 위치 에너지다. 여기서 ‘ 계수’는 알파 항의 

자기 조정적 계수이다. 기본값은 1이며, 해당 공간의 중력 에너지와의 상호작용과 인근 천체

의 잠재 에너지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다.

UH 방정식을 통하여 수성의 근일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 계산 : 

우주 보통 물질 질량 1.641×10^53 kg

우리은하 질량 2.984×10^42 kg

우주반경 R= 4.4×10^26 m

중력상수: G=6.67430×10^−11 m^3 kg^−1 s^−2

태양질량: M=1.989×10^30 kg 
수성 질량: m=3.3011×10^23 kg  
수성 궤도 평균 반지름 r_Average orbital radius= 5.79×10^10 m

수성 근일점 거리 r_Perihelion=4.6×10^10 m

 수성은 타원형의 궤도 운동을 하며 이심률이 (e): 0.2055에 이른다. 이것은 근일점 궤도 운

동에너지 : 5.74×10^32 J가 근일점 중력 에너지 –9.53×10^32J 절대값의 60%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케플러의 법칙에 따른 통상 50%에 비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주로 태양

의 중력이 수성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과 수성은 서로의 지나친 접근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근일점 궤도에서

는 태양의 중력 에너지 2.984×10^42 kg(-)에 대응하여 태양의 위치 에너지 4.95×10^46 

J(+)가 작동한다. 동시에 매우 작지만 수성의 위치 에너지 8.22×10^39 J(+)도 작용하게 된

다. 이들 에너지는 척력(+)으로 작용하며 태양의 강력한 중력장의 인력(-)으로부터 수성을 전

방 방향으로 밀어내는 이동(Perihelion Precession)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 작용

에 사용되는 것은 태양과 수성 위치 에너지의 극히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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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근일점 Perihelion Precession 소요 운동에너지 :

근일점의 이상 이동은 Δ≈0.1036 arcseconds/orbit으로 23.1km/orbit의 전방 방향 이

동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운동에너지를 계산하면 KE_required=1.52×10^18J이다. 태양과 

수성은 자신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극히 일부를 사용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수성의 궤

도 운동을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은하 운동에 대한 해석

지금까지 은하 운동 해석 에서는 기존 중력 이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암흑물질

이라는 가설적 물질이 도입되었다. 암흑물질은 빛 등 우주의 다른 물질과 일체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어 중력을 형성하며 오직 중력으로만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는 특성과 규모 면에서 이것과 대등하다는 사실

이다. 

  







 에서, 


은 은하의 질량을 증

가시켜 충분히 보충하고 공간 밀도를 견고하게 안정화한다. 

 여기서 알파 항과 밀도 항의의 역할을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역학에 은하 회전 속도 

 





에서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는 을 증가시켜 이론적으로 부족했던 중력 에

너지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가 되어 은하는 스스로 안정

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암흑물질의 역할로 가정했던  




 
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가 있다.

 여기서도 ‘ 계수’는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자기 조정적 계수이다. 기본값은 1이며 해

당 공간의 중력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 부족분을 충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하

의 안정적 운동은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본질과 실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은하 회전 속도 UH 방정식의 질량 밀도 기반 계산  

우주 보통 물질 질량 1.641×10^53 kg

우리은하 질량 2.984×10^42 kg

우주반경 R= 4.4×10^26 m

은하반경 r=1.621 x 10^21m

① 고전역학 이론을 확장한 방정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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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는 은하의 질량 밀도(kg/m^3),   



은하 중력 에너지  =−3.67×10^53 J

은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 =  4.207 × 10⁵⁸ J, 질량 환산값 ≈ 4.674 × 10⁴¹ kg 

: (A)

은하 총운동 에너지 소요 (추산) KE= 2.549×10^54 J

 1. 공전 운동 : 4.543×10^53 J

 2. 지전 운동 : 2.881×10^52 J

 3. 별 생성 등 내부 에너지 소요 : 2.066×10 ^54 J

≈ ×2.0231×10^5 로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조정 능력은 충분하다.

 



 : 은하 M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 일부의 질량 환산값.

다음, 전통적인 중력 공식에 따라 회전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가 있다.

 




 
 

② 우리은하 외곽 속도: 약 220 Km/s 등을 고려한 추정 질량 2.984 × 10⁴² kg

가시적 물질(별, 가스 등)의 질량 ≈1.69 × 10⁴² kg

 1) 관측자료 기준 중력시스템 기반 필요 암흑 물질량: ≈1.294 × 10⁴² kg  

 2) NFW(Navarro-Frenk-White) 프로파일 기반 암흑물질 추정량: 1.3×10^42kg  

NFW 프로파일은 암흑물질 헤일로의 밀도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경험적 모델이다. 이는 수

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은하 및 은하단 주변의 암흑물질 분포를 기

술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도 관측 추정치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관측에 의한 추정 질량과 NFW 프로파일은 순수 중력작용(-)으로만 모델링하여, 은

하 내부의 팽창적 에너지(+)인 가스 압력 (Thermal Pressure)와 복사압(Radiation 

Pressure)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다. 또 은하 운동의 동역학적 효과(Dynamical Effects)와 

초기 원심력 등의 관성 모멘텀의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NFW의 계산량이 과대 계산되었을 수가 있다.

③ 암흑물질에 대한 해석 종합

 1) 우리은하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 = 4.207 × 10⁵⁸ J, 질량 환산값≈4.674 × 

10⁴¹ kg

 2) NFW(Navarro-Frenk-White) 프로파일 기반 필요 암흑 물질량 ≈1.294 × 10⁴² kg

3) 해석 : 1/2≈ 36%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는 추산되는 중력적 암흑물질(-)의 36%로, 중력 에너지양에 못미

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구조적 특성은 중력적 암흑물질(-)의 

36%의 에너지양만으로도 은하의 안정적 운행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고 해석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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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래 그림1은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가 행성의 궤도 운동이나 은하의 회전운동에 어떻게 

안정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는 행성과 

은하의 안정적 운동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조정한다. 여기서 ‘중력 벽 Gravity Wall’ 개념

은 물체의 안정적 운동을 유도하는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와 중력 에너지(-)의 상호작용 

운동 원리를 표현한다.

 이처럼 실제 우주 공간은 중력장의 단일 구조보다 양방향의 대칭적 구조가 훨씬 높은 효율

성과 안정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주 자연의 에너지 보존법칙과 최소 작용의 원리에도 부합

하는 보편적 동역학 시스템의 모습이다.

B, 양자장론적 중력해석

 

  우주의 근원인 에너지는 양자론적으로 파동과 입자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자연 중력 이론’에서는 질량 에너지의 본질을  파동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며, 이것은 입자라

는 현상으로 구현된다고 본다. 따라서 존재는 물리적 파동으로 설명될 수가 있으며, 입자의 

운동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즉, 질량 에너지가 가진 본질적 메커니즘인 파동이 고밀도로 집

중될 때 우리의 인식은 질량으로 감각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자연 중력 이론’은 중력을 공간의 에너지 밀도 운동을 해석한다. 여기서 공간은 미시 세계

와 거시 세계 전체를 단일체로 통합한 전역성을 가진다. 존재론적으로 공간은 우주를 총괄 

운영하는 주체로 본다.

 이 자연 중력론은 UH Universal Hamiltonian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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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를 라그랑지안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력을 질량 에너지 밀도 운동으로 해석하고 운동에너지뿐만 아니라 중력 에너지와 우주 공

간 위치 에너지도 (시간 독립적) 양자장론적 파동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시간 독립적 파동 함수:  ·

: 파동 함수의 진폭, 국지적 에너지 밀도 표현.

: 위치 에너지와 스칼라값을 포함한 위상 조정 인자.

  여기서 루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바탕으로 거시이론 분석에 접근할 수가 있다. 물

질파 이론은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  에서 유도된 파동이론이다. 

 여기서 입자 운동량은     로

드브로이 파장은  





 로 정의된다. 

 : 플랑크 상수 (≈6.626 x 10^-34 J·s) 

 : 운동량 

 : 질량

 : 속도

이를 시간 독립적인 물질파 함수로 나타내면,

 ··

: 물질파 함수, : 진폭, 파동의 세기

k : 파수 백터, 입자의 운동량  와 관련된 벡터로,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 : 위상

 여기서, UH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파동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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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성의 근일점 운동의 양자장론적 해석

 아인슈타인은 수성의 근일점 이동에 대한 상대론적 해석으로 뉴턴 고전역학의 확장을 이루

었다. 그러나 이것은 거시 물리 운동에 대한 현상 해석이었을 뿐, 운동의 핵심인 중력의 본

질적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연 중력론은 중력을 질량 에너지의 밀도 운동으로 설명한

다. 이것을 앞서 공간 동역학으로 표현하고 증명한 바가 있다.

 에너지 밀도는 양자론의 주요 개념이기도 하다. 에너지 밀도는 우주의 전역적 단일 공간을 

기반으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통합하는 핵심 개념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미시적 양자론에 기반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은 아직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거시적 

물리 운동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

 여기서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 중력 운동(인력 또는 공간 변형)이라기보다 태양과 수성이 가

진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조정적 작용(척력 또는 공간 탄성)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자연 

중력론의 기본 개념인 에너지 밀도 운동을 설명한다.

수성의 근일점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태양과 수성 간의 자율적 상

호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에너지 밀도 조정으로 이루어진다.

수성이 태양의 중력으로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태양과 수성은 자신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

를 조정하여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우주 공간 위

치 에너지다.

 수성의 궤도 운동은 양자장론에서 파동에너지 밀도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에서 이것을 가우시안 Gaussian 정규분포 기반 밀도함수로 표현하면, 

∝




을 바탕으로 파동 함수는 ∝




로 할 때 확률 밀도는, 

  
  





로 계산할 수가 있다.

  

 는 따라서  






로 표현될 수가 있다.

여기서 정규화 상수 A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우주 공간 에너지 분포는 지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성과 태양이 가진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크기

 파동 함수로 계산되는 태양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 U_space, sun : 4.95×10^46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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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 (근일점 기준) U_space, Mercury (perihelion) : 9.53×10 

^32 J이다. 이것은 수성의 근일점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KE_required=1.52×10^18J 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수성의 근일점 공간이 가지는 질량 밀도

 




 로 우주의 평균 밀도 9.47×10^-27 보다 4.45×10^25배나 

크다. 이것은 태양과 수성 사이의 인력을 이길 만큼의 ‘척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우주 공간의 질량 에너지 밀도 차이는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이기도 하다. 중력은 질량 에너지 밀도 차이가 만드는 힘이다.

2. 양자장론적 암흑물질 해석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는 특성과 규모 면에서 암흑물질과 대등하다. 이 암흑물질이 공간적

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암흑물질의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다.

 ·




Ψ(r) : 은하 중심에서 거리 에 따른 공간 파동 함수(위치 에너지 밀도의 공간 분포).

 : 파동의 정규화 상수.

 : 특성 거리(위치 에너지의 작용 범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는 따라서

 





로 표현될 수가 있다.

UH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밀도 중심의 파동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 




 
여기서 해당 공간 암흑 에너지의 계산값은 

알파 항 


의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와 같다.

3. 밀도 함수식에 기반한 균형적 은하 운동 조건

  지금의 암흑물질을 필요로 하는 NFW 밀도 계산은 Table 1의 1항에서 표현한 것처럼 과

도하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중력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



                                                         Copyright © 2024 Inno Lab  
                   - 10 -

조이다. 그러나 지수적 감소 밀도 함수  









를 이용하여 은하의 운

동을 분석하면 훨씬 안정된 은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음을 Table 1의 2, 3항은 보여준다. 

Table 1

 * kpc는 천문학적 거리 단위로, 1kpc = 1,000 파섹 = 약 3,260광년이다. 우리은하는 반

지름 기준으로는 약 15~20 kpc라고 본다. 

4. 거시 운동의 파동 함수 해석

 앞서 공간 밀도의 가우시안 형태의 지수적 감소를 전제로 하는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을 바탕으로 파동 함수는 ∝




로 할 때 확률 밀도는,

  
  





로 계산된다.

 이 결과는 Table 1에서와 같은 매우 완만한 구조로 은하의 밀도가 분포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평가보다 은하의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며 균형 있게 구성될 수가 있음을 보

여준다.

  미시적인 방법론으로 거시적 스케일을 분석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음에도, 파동 함수를 

기반으로 거시 운동 해석에 도전해 보았다. 이것은 미시공간과 거시 공간이 본질적으로 다르

지 않다는 것과 물질 운동이 에너지 밀도 운동이라는 공통적 토대에 있다는 진실에 기초한 

연구였다. 향후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완전하게 이을 수가 있는 방법론과 이론 체계의 발

전에 시작점의 하나가 되길 바란다.

중력장의 양자장론적(QFT) 해석

 앞서의  그림 1은 Classical Mechanics와 Quantum Field Theory(QFT)의 종합을 바탕

으로 은하 및 태양계의 일반균형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력 벽”

의 혁신적 개념은 중력 에너지(-)와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자

연적 균형 구조로, Individual matter를 안정된 운동 경로를 안내한다. 이것은 기존의 단순

한 중력장의 해석보다 구조적으로 더 견고하고 안정된 우주 시스템을 구성한다. 우주 자연은 

더 효율적인 구조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진화해 왔다.

반지름 

(kpc) 

1. NFW 밀도 

(kg/m³)

2. 가우시안 지수밀도 

(kg/m³)

3. 파동 밀도 함수 

 (kg/m³)

0.0 무한대 (∞) 1.0 ×10 ^−4 1.0
2.63 1.06×10^−20 7.7×10^−5 7.7×10^-1

5.25 4.26×10^-21 5.9×10^−5 5.9×10^-1

7.88 2.33×10 ^−21 4.6×10^−5 4.5×10^-1

10.51 1.46×10 ^−21 3.5×10 −5 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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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암흑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같은 인위적 가설 없이도 물리적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

명할 수가 있다. 벡터 에너지장의 중력(-)에 우주 공간 위치 에너지(+)의 자율조정적인 스칼

라 에너지장이 결합한 구조는 자연의 일반원리에도 부합한다.

 우주 시스템의 운동과 균형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추

가적 연구는 거시 세계 우주 시스템은 물론 미시 세계에 대한 이해에 의미 있는 새로운 시

사를 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뜻있는 연구자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본 연구자도 에너지 밀

도 기반의 양자장론적 중력 모델의 연구를 계속해 여기서 이 논의의 업데이트를 계속할 계

획이다.

현대 과학의 방법론에 관한 비판적 성찰 

 이상과 같은 우주 자연에 관한 통합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해에 이를 수가 있다.

 1. 현대 과학의 현상에 치우친 선형적 부분적 자연 이해의 한계는 본질론과 다층적 패턴분

석을 통해 총체적 이해로 극복될 수가 있다고 본다.

 2. 여기엔 주류 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현상 중심의 해석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

하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원리에서 혁신성을 높였다. 그러나 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

서는 자의적 '시공간'의 창설과 기하학적 공간해석은 자연 원리의 본질과 유리되어 있음을.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진 방법론적 한계와 인식론적 추상성이다.

 3.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의 혁신성은 과대 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찰할 필요가 있

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공간을 부주의하게 창설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타고난 

자연원리적 선험적 주관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인간의 선험적 인식체계가 과학의 부

분적 세계 인식보다 훨씬 조화롭고 균형된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선험적 인식체계를 돕는 도구이자 확장의 역할을 할 때 조화

롭고 더욱 가치 있게 발전할 것이다.

 4. 우주 자연은 인간의 선험적 감각대로 온전한 3D의 세계이다. 아인슈타인이 인간에게 남

긴 자연원리적 감각과 인식에 대한 자기 불신은 인류사적 큰 과오일 수가 있다. 물리학과 과

학은 이러한 '아인슈타인적 세계 인식'과 '방법론적 추상성'을 극복할 때, 자연 원리에 부응

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본다.

 5. 인간이 가진 오감의 자연원리적 감각과 온몸으로 감각하는 관성 감각의 물리적 토대와 

차원이 우주의 물리적 원리와 같은 기층을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인

간은 자연 원리에 따라 진화해 온 것이다.

우주 자연의 기본적 원리는 생명과 인간이 직관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

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원적 인식인 선험적 인식체계가 수학적 추상성보다 우주 자연

에 대한 인식의 밀도와 규모 면에서 본질적 우위를 가진다는 관점이다.

 6. 우주 자연의 원리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특성은 자연의 물리적 원리는 매우 낮은 밀도 

1.0*10^-27/m^3 에서도 매우 정밀하고 정교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초

월하는 자연의 엄밀한 법칙성과 정교한 상호 작용성의 특징이다. 여기에는 엄정하고 정직한 

물리적 원리만 있을 뿐 가상과 상상에의 의존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인간 문화와 문명이 가상이나 상상 나아가 자기기만에 의존하려는 경향과,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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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인 소통 방식의 비능률과 위험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 성

찰을 주기에 충분하다.

연구의 한계와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층적인 패턴분석과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고, 다각적인 추론과 검증 과

정을 거친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 실험과 검증,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발전적 연구가 필요하다. 

뜻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적 연구를 기대한다.


